
P V C바닥재 시장 재편될까?
고려화학, 8월 본격생산 돌입 … L G화학·한화도 마케팅 적극화

국내 P V C바닥재 시장은 고려화학의 신규참여로 9 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장재편이 가시화될 것

으로 전망되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3년부터 P V C바닥재 시장참여를 신중히 검토하여 왔던 고려화학(대표 김충세)

은 9 5년8월 진양으로 부터 문막공장을 인수, 자체 아산공장 생산라인 확충과 함께 9 6년 하반기부터

본격적인 생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국내 P V C바닥재 시장을 분할 하고 있던 L G화학, 한화종합화학과 진양을 비롯한 중소기

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.

현재 국내 P V C바닥재 시장은 연평균 1 0 %대의

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9 5년에도 경보행용과 중

보행용을 합쳐 매출액기준 5 1 9 0억원으로 9 4년

4 6 7 0억원 대비 11.1% 신장한 것으로 집계됐다.

P V C바닥재 수요신장은 소비자의 인식전환에 따라 바닥재가 단순한 깔개의 개념을 넘어 점차 인테

리어의 기능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

이같은 장기 수요신장에 따라 생산기업들은 신증설과 수출, 고부가가치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

을 개척하고 있는데 선발기업들은 시장점유율 고수를, 후발기업은 시장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

나타났다.

선발기업인 한화종합화학은 9 6년2월 가동예정으로 2라인을 증설, 라인설치가 완공되면 현생산능력의

4 0 %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견된다.

L G화학 또한 다양한 제품모델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동안 쌓여온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대처해 나

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증설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. 진양은

문막공장 매각이후 중저가품 위주 지방 틈새시장 중심으로 적극 공략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귀추

가 주목되고 있다.

고려화학은 9 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 9 7년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, 고려화학의 생산

능력은 월 5 5만미터 규모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산공장의 경보행, 중보행용 생산라인 2개가 설치 완

료되는 9 6년 하반기에는 생산능력이 약 1 . 5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.

고려화학은 자체소비구조를 지니고 있어 9 7년부터는 어느정도 시장이 재편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

예측이다.

국내 P V C바닥재 생산기업들은 시장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활발하지 않았던 수출부문에

서도 새로운 판로망 확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이며, 점차 제품고급화로 고부가가치상품 개발 노력

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.

현재 국내 P V C바닥재 시장은 중보행용과 경보행용을 합쳐 L G화학이 58%, 한화종합화학이 3 5 % ,

진양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7 %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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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P V C바닥재 수요추이
(단위: 억원, %)

P V C바닥재시장점유현황( 1 9 9 5 )

L G화학

5 8 %

진양및중소기업

7 %

한화종합화학

3 5 %




